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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양회의 일정과 내용을 통해 중국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과시

∙ 중국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 기조를 유지

∙ 양회를 전후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으로 구체화

∙ 중국은 핵심 이익과 기존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내부의 역량을 증진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대응

∙ 중국은 다자주의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미·중 경쟁에 대비

∙ 미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언하고 있으나, 

전략 경쟁의 심화로 전망은 불확실

∙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에 대한 차분한 대비가 필요

1. 2021년 양회의 개요

1)� 중국� 양회의� 일반� 개요

○ 양회(兩會)는 문자 그대로 '두 개의 회의'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를 지칭함.

- 중국의 표기법을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정협'으로 서술함.

- '양회' 명칭은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 정협이 조직되어 있는 현급(縣級)까지 

동일하게 사용됨.

○ 현재 정협과 인대의 한 회기 임기는 모두 5년이며, 매년 연차 회의를 개최함.

- 이번 전국정협과 전국인대는 2018년부터 시작된 13기(屆)로서 2021년 3월의 양회는 

13기 4차 회의임.

○ 전국인대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57조는 

전국인대를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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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가 체제인 중국에서 전국인대의 실질적 권력은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에도 미치지 못함.

○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인대는 직전 연도 중국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

(당 대회) 또는 중앙위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의 결정을 추인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음.

○ 전국정협은 헌법 서언에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통일전선 조직'으로 규정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章程)」은 정협의 기능을 정치협상, 민주감독, 정치 

참여·논의(參政議政)로 규정하고 있음.

- 1949년 건국 이후 1954년 전국인대 수립과 헌법 공포 이전까지 과도기 제헌의회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후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이 없이 일종의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음(Tiezzi 2021).

- 헌법과 「중국공산당 장정」이 서술하듯이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함께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합작(多黨合作)과 정치협상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협 제도도 지속될 것임.

- 전국정협의 조직에는 중국공산당을 비롯하여 이른바 8개의 민주당파(民主黨派)와 

무당파 인사, 인민단체, 소수민족과 각계 대표, 홍콩·마카오·타이완 동포와 귀국화교의 

대표를 비롯하여 특별 초청인사까지 포함함.

○ 이와 같은 전국정협의 한계 때문에 양회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전국인대에 집중하여 

서술되며, 여기에서도 전국인대를 위주로 분석함.

2)� 2021년� 양회의� 핵심� 이슈

○ 양회의 핵심 기능은 전년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또는 

중앙위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에서 결정된 공산당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확정하고 

공개하는 것임.

- 당대회 개최 직후에 새롭게 회기를 시작하는 전국인대 1차 회의는 국가기관 지도자의 

인선과 헌법 개정이 포함되나, 그 외에는 한 해의 주요 정책 방향과 경제 전망,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등이 주요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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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양회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

- 19기 5중전회의 주요 내용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이하 

'<14·5 규획>')에 대한 건의, 쌍순환(双循环) 전략의 제기,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조례」의 추인 등이었음.

○ 일반적으로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하여 중국 경제의 한 해 전망이 

발표되므로 이번 양회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임.

○ 양회는 본래 국내 문제가 핵심 내용이나,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작년 양회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의 대외전략이 주목을 받았음.

-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향후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이조차도 미·중 경쟁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

- 양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겠으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이 양회 시기를 

전후하여 구체화하면서 미·중 관계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 본 보고서도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미·중 분쟁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임.

- 양회의 기본 내용은 이미 공개된 다양한 보고서들을 참조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성균중국연구소(2021), 황태연(2021), 장영희(2021), 이율빈(2021), 

천천(2021), 문지영 외(2021) 등임.

3)� 2021년� 양회의� 일정

○ 양회 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1998년 이래로 전국인대는 3월 5일부터 

개최하고, 전국정협은 이틀 전인 3월 3일에 열리는 것이 관례화되었음.

- 전국정협이 며칠 먼저 폐막하며, 전국인대의 폐막일은 3월 15일 전후로 일정하지 않음.

- 따라서 양회의 개최일은 3월 3일로 관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폐막일은 매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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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일정 내용

3월 4일

• 전국정협 개회

※ 전국인대 공식 기자회견 (대변인 주재)

※ 전국정협 공식 기자회견은 3월 3일에 개최 (대변인 주재)

3월 5일

• 전국인대 개막식

-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요강」 초안 심사

-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202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 심사

- 2020년 중앙‧지방 예산 집행 상황과 2021년 중앙‧지방 예산 초안 심사

- 「전국인대 조직법」과 「전국인대 의사규칙」 수정안 초안 설명 청취

-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초안 설명 청취

• 전국인대 전체회의: 「정부업무보고」 심의

• 전국정협 소조회의: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심의, 「업무상황보고」 제안

3월 6일

• 전국인대 전체회의: 「14.5 규획 요강」 초안 심사

• 전국인대 소조회의: 「14.5 규획 요강」 초안 심의

• 전국정협 소조회의: 정부의 업무보고, 계획보고, 예산보고, 「14.5 규획 요강」 초안 토론

3월 7일

• 전국인대 소조회의: 계획보고, 예산보고 심사

• 전국정협 2차 전체회의, 부문별 회의, 소조회의

※ 왕이 외교부장의 공식 기자회견

3월 8일

• 전국인대 소조회의

- 「전국인대 조직법」 수정안, 「전국인대 의사규칙」 수정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의 초안에 대한 심의

• 전국인대 2차 전체회의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보고」, 「최고인민감찰원 보고」 청취

• 전국정협: 화상회의, 전국인대 2차 전체회의 배석

3월 9일

• 전국인대 소조회의 심의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전국인대 조직법」, 「전국인대 의사규칙」,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최고인민법원 보고」, 「최고인민감찰원 보고」 등 

• 전국정협 소조회의

- 「최고인민법원 보고」, 「최고인민감찰원 보고」에 대한 토론, 각종 결의‧보고 초안 심의

3월 10일

• 전국인대 소조회의 심의 계속

•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 전국정협 폐회

3월 11일

• 전국인대 3차 전체회의, 전국인대 폐회

「정부업무보고」, 「14.5 규획 요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전국인대 조직법」, 

「전국인대 의사규칙」,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최고인민법원 보고」, 

「최고인민감찰원 보고」 등 표결 통과

※ 리커창 총리의 공식 기자회견

자료: 신화망(新华网) 2021년 양회 홈페이지(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lh/index.htm) 등을 

참조하여 저자 정리.

[표 1] 2021년 양회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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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양회가 연기되어 5월 21일 전국정협을 개막하고, 

전국인대는 5월 22일부터 개최되었음.

- 5월 28까지 7일 동안만 개최되어 1959년 양회 방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짧은 회의였음.

- 2020년 전국정협은 전국인대 하루 전인 5월 21일 개막하였으며, 올해에도 하루 전인 

3월 4일에 개막하였는데, 이러한 전국정협의 일정이 새로운 관례로 정착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전국인대가 3월 5일에 개최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정치 일정이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점을 보여줌.

- 작년의 연기된 양회에서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이어서 9월 8일에는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를 열었으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도 일반적인 정치 일정을 따라 2020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양회 개최의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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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양회의 일반 내용

○ 전국인대의 가장 중요한 문건은 국무원 총리가 개막식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의회인 

전국인대에 보고하는 형식인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이며, 이를 통해 경제 

및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업무보고」와 더불어 개막식 전날의 기자회견과 폐회 직후의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양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본 보고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함.

1)� 경제� 분야와� <14·5� 규획>

▣ 2020년� 경제� 평가

○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고 연간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했다고 

자평함.

- 사회보험료 감면 1조 7천억 위안을 포함하여 2조 6천억 위안의 조세 감면 및 요금 

인하, 중앙 재정자금을 통한 2조 위안의 직접 지원, 은행의 특정대출 증가와 금리 

인하 등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2020년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 2020년도 연간 GDP 성장률은 2.3%로 예상보다 좋은 

경기회복을 달성하였음.

- 도시 신규취업자가 1,186만 명 증가하고 도시 조사 실업률이 5.2% 감소하였으며, 

농촌 빈곤 인구 551만 명과 빈곤 현 52개가 빈곤에서 벗어났음.

▣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社會)의� 실현

○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0년 샤오캉사회(小康社

會)를 완성하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노력하여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

으로 실현하고, 다시 15년 뒤인 21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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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주석은 2021년 신년사(2020년 12월 31일)에서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이 

위대한 역사적 성취를 해내었으며, 탈빈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자평했었음.

○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새해의 첫 공동 문건으로 농민, 농촌, 농업 등 

'삼농(三農)'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이른바 '중앙 1호 문건'에서도 빈곤 인구와 

빈곤 현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 농촌이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이미 선포했었음(윤종석 2021).

○ 따라서 2021년은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목표가 실현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한 목표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로 규정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 요강

○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 설정에 따라 2020년 19기 5중전회의 14·5 규획 

건의에서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가 함께 설정되었으며, 이번 양회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제시함.

○ 5년 동안의 GDP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에서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안정을 강조하는 경제 운용의 기조를 보여줌.

○ 시진핑 주석이 2020년 19기 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이 

2배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15년 동안(2021~2035년) 연평균 4.73% 

이상의 성장 목표에 해당함(현상백 외 2020:6).

○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쌍순환 전략을 핵심 

발전 전략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와 녹색 전환을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하였음.

○ 쌍순환 전략은 국내 시장을 확대하여 대외의존도를 축소함으로써 미·중 경쟁에 

대한 장기적 대비라고 할 수 있음(현상백 2020:7).

○ [표 2]에서 보듯이 이전의 5개년 계획과 달리 식량, 에너지를 포함한 '안전 보장'을 

구체적 지표로 설정했는데, 미·중 경쟁의 격화에 따른 경제 안보의 필요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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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표 2020년 2025년 연평균/누계

경제 발전

1. GDP 성장률(%) 2.3 -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제시

2. 노동생산성 증가율(%) 2.5 - GDP 성장률 이상

3. 상주 인구 도시화율(%) 60.6 65 ​

혁신 추동

4. 연구개발비용 증가율(%) - -
7% 이상, 13.5 규획 기간

이상을 투입

5. 1만 명당 고가치 특허 수(건) 6.3 12 ​
6. 디지털 경제 산업의 GDP 비중(%) 7.8 10 ​

민생 복지

7.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2.1 - GDP 성장률과 동등한 수준

8. 도시 조사 실업률(%) 5.2 - 5.5% 이하로 유지

9. 노동연령인구 평균 교육년 수 10.8 11.3 ​
10. 1천 명당 의사 수 2.9 3.2 ​
11. 기본 양로보험 참여율(%) 91 95 ​
12. 1천 명당 3세 이하 보육시설 수 1.8 4.5 ​
13. 기대수명 77.3 - ​

녹색 생태

14.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율 감소(%) - - 13.5%

15.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 18%

16.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공기질 양호 

일수 비율(%)
87 87.5 ​

17. 3급수 이상의 지표수 비율(%) 83.4 85 ​
18. 삼림 면적(%) 23.2 24.1 ​

안전 보장

19. 식량 종합 생산력(억 톤) -
6.5억 톤 

이상 유지
​

20. 에너지 종합 생산력

(표준탄 환산 억 톤)
-

46억 톤 

이상 유지
​

자료: <14·5 규획 요강>.

[표 2] 14·5 규획 기간(2021~2025년)의 경제‧사회 발전 주요 지표

▣ 2021년� 경제� 목표

○ 2021년 GDP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서 회복과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됨(이율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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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신규취업자 1,100만 명 이상 창출, 도시 조사실업률 5.5% 정도로 통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정도로 통제 등의 목표치를 제시함.

○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여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특별국채는 더 발행하지 않기로 함.

○ 이러한 목표치와 정책은 코로나19 이전과 매우 유사하며,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이전의 정상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줌.

2)� 홍콩과� 타이완� 관련� 내용

○ 2019년 반송법 시위 이래로 악화하는 홍콩 상황과 함께 타이완이 미·중 대결의 

주요한 대상이 되면서 홍콩과 타이완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책이 양회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았음.

- 특히 2019년 11월 홍콩의 범민주 진영이 구의회 선거에서 압승하고 2020년 9월 

예정이었던 입법회 선거에서도 선전할 것이 예상되자, 캐리 람 행정장관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했었음.

-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국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이 

예상되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

關於完善香港特別行政區選舉制度的決定)」 통과

- '홍콩인의 홍콩 통치(港人治港)'라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애국자 중심으로 홍콩인의 홍콩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선거위원회(선거인단) 정원은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였는데, 민주진영이 

장악한 117석을 취소하고 확대 인원까지 친중국 인사로 개편하려는 의도임.

- 입법회 의원의 정수를 7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면서 직접 선출 인원 35명은 그대로 

유지하여 범민주 진영의 비율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

- 후보자 자격 심의위원회(候選人資格審查委員會)를 신설하여 반중 인사가 선거위원회, 

입법회, 행정장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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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양회에서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선거제도까지 개편함

으로써 홍콩에 대한 통제를 공식화, 제도화하였음.

- 이에 따라 홍콩 당국은 2021년 4월 13일, 2020년 연기되었던 입법회 선거를 2021년 

12월 19일에 실시한다고 공표함(최예지 2021).

▣ 타이완에� 대한� '평화통일'� 어구의� 복원과� 원칙� 강조

○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통일 관련 어구에서 사라졌던 '평화통일'이라는 

어구가 다시 복구됨.

- 기존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타이완 관련 내용에서 매년 반복되던 '평화통일'이라는 

어구가 2020년 양회에서는 '평화'가 빠진 채 '통일'로만 서술되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음(차병섭 2020).

- '평화통일' 어구의 회복을 타이완에 대한 유화적 정책 전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후술하듯이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오히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가 이전보다 강경해졌음.

- 중국은 '하나의 중국', '평화통일' 등 타이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 표현을 달리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아래와 같이 2020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를 상세히 분석하면, 타이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타이완� 관련� 내용에� 대한� 재고찰

○ 양회 「정부업무보고」는 총리가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하고 전국인대의 표결을 

통해 공식 통과되며, 표결 이전의 전국인대 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정됨.

○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도 심의 과정에서 89곳이 수정되었으며(人民日报 

2020/05/30),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개막식 발언이 아니라 공식 확정된 

「정부업무보고」를 확인하면, 타이완에 관한 서술도 '평화통일'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음.

○ 2020년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실제 발언과 통과된 「정부업무보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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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의 실제 발언(新华网 2020/05/22): 타이완 업무에서 

국정 방침을 견지하고,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 행위를 견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 

(我们要坚持对台工作大政方针, 坚决反对和遏制“台独”分裂行径。)

- 공식 통과된 내용(人民日报 2020/05/30): 타이완 업무에서 국정 방침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의 기초 위에서 양안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한다.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 행위를 견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 (我们要坚持对台工作大政

方针, 坚持一个中国原则, 在“九二共识”基础上推动两岸关系和平发展。 坚决反对

和遏制“台独”分裂行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양회에서 총리의 발언과 표결 통과된 내용 사이에 왜 

전례 없이 일정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2020년 양회 직후인 5월 3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리잔수(栗战书)가 「반분열국가법」 

시행 15주년 좌담회에서 타이완 독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함께 평화통일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도 평화통일 원칙이 2020년에 일정 정도 변화했다는 추측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줌(人民日报 2020/05/30).

3)� 시진핑� 주석의� 양회� 동선

○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의 권한과 업무가 가장 선명하게 분리되었던 후진타

오-원자바오 시기(2002~2012년), 전국인대를 중심으로 양회는 총리의 역할이 돋보

이는 '총리의 시간'이었음.

○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2017년까지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은 '리커창의 양회 시간' 

등의 제목으로 총리의 양회 일정을 특별기고 형태로 보도하였음(人民网 

2017/03/15).

○ 2017년 18차 당대회 이후, 2018년 양회부터는 시진핑 주석의 일정에 대한 특별기고

나 특별 웹페이지가 등장하고 시진핑 주석의 동선과 발언이 양회 보도에서 최우선시되

면서 총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하였음.

○ 이번 양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동선과 발언이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으며(人民日报 2021/3), 리커창 총리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더 약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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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중국공산당 집단지

도체제의 역할 분담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대하여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음.

○ 시진핑 주석의 동선은 기존의 양회 일정과 유사하나, 발언 내용을 통해 중국이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음.

- 주요한 내용으로는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의 핵심 근거인 빈곤 구제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생태환경을 언급하였고, 올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공산당 당사 교육을 강조하였음.

- 특히 2020년 네이멍구 시위 등에서 보듯이 한어(汉语) 교육 강화에 대한 소수민족 

지역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소수민족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일자 일정 및 주요 발언 내용

3월 4일 • 전국정협 개막식 참석

3월 5일

• 전국인대 개막식 참석

• 전국인대 네이멍구 대표단 심의 참가

- 생태환경 보호, 빈곤구제, 향촌진흥(乡村振兴)

- 국가 통용 언어‧문자 보급, 국가 공통 교재 사용 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

- 공산당사 교육

3월 6일
• 전국정협 의약‧보건계, 교육계 위원 소조연석회의(联组会) 참가

- 코로나19 방역, 공평한 교육

3월 7일
• 전국인대 칭하이 대표단 심의 참가

- 생태환경 보호

3월 8일 • 전국인대 2차 전체회의 참석

3월 9일
• 전국인대 해방군‧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 참석

-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국방‧군대 현대화

3월 10일 • 전국정협 폐막식 참석

3월 11일 • 전국인대 폐막식 참석

자료: '시진핑의 양회 시간(习近平的两会时间)'(http://cpc.people.com.cn/xuexi/GB/436915/index.html) 

등을 참조하여 저자 정리.

[표 3] 시진핑 주석의 2021년 양회 일정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2021년 중국 양회 분석 13

3.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대응

○ 올해 양회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 관계의 변화에 관한 관심과 

함께 미·중 경쟁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면서 작년 양회에 이어 미·중 관계와 중국의 

대외전략이 주목을 받았음.

○ 양회를 전후하여 구체화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먼저 살펴보고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와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략을 

서술함.

1)�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 양회를 전후로 하여 2021년 3월 3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잠정 지침」, 

3월 16~18일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따른 미·일과 

한·미의 2+2 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구체적으로 공표됨.

○ 「국가안보 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드러나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민주주의, 동맹, 기술로 요약될 

수 있음.

○ 핵심 내용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국가 및 

반민주주의 세력에 대응하겠다는 것임.

- 전략적 경쟁의 핵심 영역이 기술임을 밝히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기술력을 

신장하고 새로운 국제적인 규칙과 관행을 수립하겠다고 서술함.

- 미국이 언급한 동맹은 나토, 호주, 일본, 한국 등이며 파트너 국가는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아세안 등임.

- 세계적인 권위주의의 약진에 맞서 동맹, 파트너들과 민주주의를 재활성화하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모이는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을 소집할 

것임.

○ 미국의 대중국 입장

-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에는 대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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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적인 민주주의이며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인 타이완을 지원하고 홍콩, 

신장, 티베트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것임.

- 전략적 경쟁이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과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외교를 수행할 것임.

-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안보, 무기통제, 비확산 등의 이슈에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환영함.

○ 「미·일 2+2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미·일의 강경한 태도를 공표하고 

완벽한 공조를 천명함.

- 미·일은 기존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역내의 타국을 협박하고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함.

- 미·일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하고,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등 일본의 영토를 보호한다는 결의를 

표명함.

- 미·일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한 홍콩과 신장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함.

○ 이와는 대조적으로 3월 18일 「한·미 2+2 회담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결국,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면서 기술, 인권, 홍콩, 

신장, 티베트,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타이완 등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해 중국과 

맞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2)� 중국의� 대응

○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하여 양회 기간에 언급된 다자주의와 기술 혁신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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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의� 관련� 내용

○ 2021년 중점업무 중 여섯 번째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다자간, 양자간,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옹호한다고 천명함.

- 이러한 문장 배치는 2020년과 동일하나, 2020년에는 동 내용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다자간 무역체제의 옹호로 서술되었음.

- 2020년 보고에는 없던 문구로 2020년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의 성과 중 하나로 

다자주의 추진이 언급됨.

○ 구체적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조속한 발표, 중국-유럽연합 

투자협정 서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긍정적 고려 등을 제시함.

- 2020년 11월 15일, RCEP 논의를 진행했던 기존의 16개국에서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서명하였음.

- 중국과 유럽연합의 투자협정은 2020년 12월 기본적으로 이미 합의되었음.

- CPTPP 가입 고려는 2020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미 언급했던 내용임.

○ 이런 점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자주의에 대한 지향이 강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強)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혁신은 '10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가는(十年磨一剑)' 것처럼 차분하게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자립자강' 등은 2020년 보고에는 없던 내용으로 쌍순환 전략과 유사하게 미·중 

경쟁에 대비하여 내부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왕이� 외교부장의� 공식� 기자회견(3월� 7일)의� 관련� 내용

○ 남중국해, 타이완, 신장, 홍콩, 티베트 등의 문제는 중국의 내부 문제임을 강조함.

- 미국이 민주, 인권 등을 이유로 각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비판함.

- 신장에서 민족을 말살하고 있다는 내용은 서구 언론이 지어낸 유언비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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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국가 주권, 영토 완정 등 기존 원칙을 재강조함.

- 남중국해의 불안정은 미국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며, 아세안과 「남중국해 행위 

준칙」 협상을 지속할 것임.

○ 특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경한 어조로 아래의 내용을 언급함.

-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타이완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

- 양안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될 것임.

- 중국 정부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으며,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 분열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서 

중국 정부는 타이완 문제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물러설 공간도 없음.

-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타이완 문제가 갖는 고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정부가 선을 넘고 불장난을 했던 위험한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길 독촉함.

○ 사회제도가 상이한 국가인 중국과 미국 간의 이견과 모순을 피하기 어려우나,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오판을 막고 충돌을 피해야 함. 

- 세계의 양대 경제 대국으로서 미·중 간 이해관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나, 공평과 공정의 기초 위에서 경쟁해야 하며 서로 공격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환영하며, 이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서 

미국에 대한 협력을 언급함.

○ 왕이 외교부장의 어조는 분명히 이전보다 강경하지만, 2020년 양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양회 기간의 내용을 통해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기와 달리 미·중 관계를 

정상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장기적으로 미·중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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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및 함의

○ 양회의 일정과 내용은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자신감과 함께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통해 완전한 정상 상태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보여줌.

○ 양회 전후로 구체화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미·중 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중국이 원칙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타이완, 홍콩, 

신장, 남중국해 등의 문제에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보건 협력,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미·중이 

모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으나, 이조차도 전략 경쟁의 상황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달라질 것임.

○ 중국은 쌍순환 전략, 2035년까지 설정된 <14·5 규획>,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세라는 외부 압박에 대응하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대응하려고 함.

○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고 협력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홍콩 선거제도 

개편, 타이완에 대한 강경한 입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핵심 이익과 원칙에서는 

대결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권력 강화와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중국의 구체적 정책을 통해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가 확실해진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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